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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스도인에게는 형제자매가 짐이 됩니다 이방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전혀 집이 되지 않습. 
니다 이방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짐을 피해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형제자매의 . . 
짐을 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제자매를 용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오직 짐으로서만 . . 
참으로 형제자매이지 지배당해야 할 대상으로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짐은 하나님 자신에게도 . 
그토록 무거워 그 짐 아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도의 공동생활 섬김, . ( , “ ” 『 』

)中

하나님이 동물들을 지으실 때에 새들은 불만이 많았답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리를 네 개나 가. 
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사자나 말처럼 튼튼한 근육질도 , . 
아니고 말 그대로 새 다리 였습니다 빨리 달릴 수도 없고 뒤뚱거려야 하는데 엎친 데 덮친 , ‘ ’ . , 
격으로 등 뒤에는 거추장스러운 짐이 두 개나 달려 있으니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하, . 
나님께 투덜대며 항의했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등에 달린 짐을 활짝 펴. . “
서 날아보아라 짐이 아니라 날개였습니다 다리가 가늘고 가벼운 것도 약점이 아니었습니다!” . . 
하늘을 나는 새의 다리가 크고 무겁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.

그런데 새들만 그런 걸까요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은 더욱 그렇지 않을까? ? 
요 우리는 때로 우리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너무 버거? . 
워서 아파하고 쓰러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쩌면 우리의 짐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만은 아닐. 
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혹여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는 날개가 아닐까요. ?

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을 부르셨습니다 그러고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‘ ’ . 
을 편히 쉬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편해질까요 어떻게 해야 쉴 수 있겠. ? 
습니까 지고 있는 짐을 다 벗어버리면 될까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훌훌 가볍게 ? ? 
걸어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? . . 
수님은 오히려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고 마 하십니다. ( 11:29) .

멍에는 무엇입니까 멍에는 짐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짐을 잘 지게 하는 도구입니다 무엇보? . 
다 예수님은 그 멍에를 통해서 함께 짐을 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는 짐은 편하고 . 
가볍습니다.

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울은 서로 짐을 져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짐을 질 ? . 
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됩니다 갈 그리스도인은 함께 사랑의 짐을 지는 사람, .( 6:2) 
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짐을 질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. , 
다 요.( 15:11)

우리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짐으로 여기지 않게 , . 
하소서 때로 힘겨울 때에도 서로 짐을 져주고 위로하며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. .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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